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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Views

호주의 제1차산업의 연구개발정책

호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선진국이지만. 여전히 주요산업은 농업, 자원에너지와 같은 제1차 산업이다. 제1차 산업
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1994/1995년도)은 농업 3.1%, 자원에너지 4.1%로 총 7.2%에 머물고 있
으며, 제2차 산업(1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1차산품(제1차산업의 하류부문 포함)이 수출액에서 차
지하는 비율(1994/1995년도)은 농업 ·식품 18.5%. 자원에너지 28.7%, 총 57.2%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또

한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중 9개 품목을 1차 산품이 차지하고 있다. 호주경계는 여전히 제1차산업에서 얻은 부가 국
내를 순환하여 성립되고 있어. 제1차 산업이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맡고있다고 말할수있다. 

호주의 제1차 산업은 국제시장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 중 자원에너지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며 주요 연구개발은 기업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농업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경영규모가 크다고 말
할 수 있으며. 가족경영이 중심이고 연방·주정부의 연구개발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업 (농업자 포함) 내에서 

실시되는 연구개발을 금액베이스(1994/95년도)로 보면 자원에너지산업에서는 68%, 농업계에서는 불과9,2%로 되
어 있다. 제조업에서는 86%. 정보통신관련에서는 87%의 연구개발이 산업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제1
차 산업 특히 농업에서는 공공연구개발이 차지하는 위치가 큼을 알 수 있다. 

호주의 제1차 산업에 대한 공공연구개발체계를 단순화하여 말하면. 「기초연구」는 대학에서「응용연구」는 연방 ·
주정부 등의 공공연구기관에서, 「프로젝트연구」는 공동연구센터(Cooperative Research Center: CRC)에서. 
「실용화·기업화연구」는 연구개발공사제도(Research & Development Corporation: RDC) 하에서 실시되는 형태

로 되어있다. 제2차산업도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CRC에서 연구개발이 실시되는데. 연구개발공사제도는 제1차,산업
에만 적용된다. 또 제2차 산업은 기업내의 연구개발이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도 기업의 연구개
발비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지원금의 공여가 중심이어서 제1차 산업의 연구개발정책체계와 대조를 나타내고 있
다. 

연방정부 연구기관에 있어서의 제1차 산업의 연구개발은 연방과학 산업연구기관(CSIRO)에서 이루어진다. CSIRO
는 1996년의 신정권 탄생후, 구「 연구소」를 명칭변경한 기본조직으로서의「연구부(Division)」와, 산업 ·품목의 

관점에서 분류된 그룹조직으로서의 「섹터」의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섹터에는 여러개의 관련되는 연구부
가 참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곡물섹터는 식물생산 .곤충학.식품과학기술, 영양학, 용지용수, 수리정보과학, 열대농
업, 야생생물·환경의 각 연구부가 참가하고 있다. CSIRO는 고도의 전문적 연구실시기관으로서 CRC의 코어 멤버 연

구개발공사로부터의 연구수주기관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주정부는 농업계 연구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금액베이스에서 농업계 연구개발의 52.9%(1994/95년
도)가 주정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주정부 연구개발의 56%(1992/93년도)가 농업계의 연구개발에 충당되고 있다. 
각 주는 주정부 본체에서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외에.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중앙연구기관, 지방연구기
관을 갖는다. 예를 들면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다수의 종합적인 지방연구 ·지도기관을 주내 각지에 배치하고 있지

만, 빅토리아주에서는 대부분의 전문연구기관을 주내 각처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원에너지와 관련하여 
주정부는 기업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신에너지. 전력 관련 연구개발이 중심이다. 

공동연구센터 (CRC)에서는 개별 테마마다 산학관이 참가한 팀이 구성되어 프로젝트연구가실시되고 있다. 제1차 산
업에서는 농업관련 19, 자원에너지 관련 10. 총29개의 CRC가 설립되어있다. CSIRO, 주정부의 연구기관도 CRC의 
중요한 구성멤버이다. 

연구개발공사제도는 제1차 산업에 특유한 제도로, 제1차 산업 특히 농업계의 실용화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89
년의 1차산업 에너지연구개발법(Primary Industries and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Act 1989: PIERD
법)에 의해 창설되었다. 동 제도는 호주의 농업계 연구개발의 중책을 이루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약 2억 5,000만 호
주달러로 호주 전체의 농업계 연구개발비(1994/95년)도 6억 9,600만 호주달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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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공사제도는 농산물마다 법률에 기초를 두고 설립되는 기관으로, 현재까지 농업관련14, 기타 2,총 16개 공사
가 설립되어 있다. 연구개발공사는 연구개발실시기관은 아니며 국립연구기관을 포함하는 외부의 전문연구기관에 연
구비용을 교부하여 제1차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하게 하여 그 성과를 취득한다. 농업계 연구개발공사의 경
우, 연구개발비(1995/96년도)의 약 1/6이 CSIRO에 교부되고 있다. 

연구개발공사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은 설립근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PIERD법은 연구개발공사가 법인격을 가지며 
임원 ·사무국이 설치될 것. 課金支拂義務者, 산업계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과금지불의무자에 의한 연차총회와 산업대

표기관이 설립될 것. 연방정부의 일정한 감독에 따를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공사의 연구내용은 주로 실용화
연구인데, 대상농산물에 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장개발, 기술이전, 교육훈련까지 포함한다. 

연구개발자금은 법률에 기초를 두고 농업자 ·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 부과금(Levy)등과 연방정부로부터

의 보조금(Matching Funding)에 의해 공급된다. 課金은 원칙적으로 1차산업에너지성부과금관리부(Levy 
Management Unit)에 의해 징수되는 부과금(Levy)과 수출과징금(Export Charge)이다. 연구개발공사·과금품목·과
금의 종류마다 과금근거법이 정해져, 이들 법률에 과금 대상품목, 과금요율, 과금지불의무자가 규정되어 있다. 과금
요율은 원칙적으로 종량방식이지만, 품목에 따라 종가방식, 정액방식도 병용되고 있다. 과금지불의무자는 품목에 따
라 생산자, 매매자, 수출입자로 다양하다. 

연방정부로부터 각 공사에 대한 보조율은 PIERD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50%(연구개발공사마다 징수된 과금과 동
액) 미만 총액 상한은 해당업종의 연간총생산액의 0.5%로 되어 있다. 보조율은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연방
정부의 자문기관인 산업위원회는 1995년 5월. 상기 보조금율은 산업사이드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유도하는 기능이라
는 관점에서는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보조율을 5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33%. 상한을 연간총생산액
의 0.25로 하도록 권고하였는데. 당시의 노동당 정권은 이것을 받아들여 총선거전인 1995년 12월에 보조율을 
33%, 상한을 연간총생산액의 0.4% 미만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1996년 총선거에서 정권을 장악한 자유국
민연합의 연방정부는 국민당이 농업지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도 있어 이것을 종래와 같은 보조율로 하도록 하였
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사제도는 산업계로부터 국립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이전하는 기능, 국립연구기관의 연구
수탁기능. 보조금을 국립연구기관에 환류하는 기능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동 제도의 커다란 특징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이차적으로 국립연구 기관의 연구개발을 산업계의 수요에 합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
다. 

(JETRO Technology Bulletin,1998년 3월호) 

영국, 대학의 연구인프라 정비에 대한 움직임 

영국정부의 Joint Research Equipment Initiative(JREI)는 대학의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설비도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6년도에 시작되었다. JREI에 대한 응모에는 JREI의 자금에 의해 구입하는 연구설비를 이용
한 연구계획에 대하여 산업계와 자선단체 등으로부터의 외부자금을 획득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동 사업
은 대학의 연구설비 정비와 대학에 대한 외부자금의 도입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97년의 실적을 보면 .JREI에 투자된 정부자금은 약 3,400만 파운드, 400건을 넘는 응모중 

에서 250개 연구프로젝트(55개 기관)가 채택되고 있다. 채택된 연구프로젝트에 제공된 외부자금은 총 4,500만 파
운드가된다. 영국정부는 이번에 JREI를 매년의 사업으로서 정착시킬 것을 발표 하였다. 대학의 연구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은 작년 7월의 고등교육조사위원회 보고에서도 제언된 바이며, 이번의 정부 발표는 동 보고를 받아들인 정부
의 최초의 대응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98년의 JREI 실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건당 15만 파운드 이하의 신청을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
리(Competition A)와, 15만파운드를 넘는 신청을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리(Competition B)로 나누어진다.(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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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 이하의 것은 본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를 위한 정부자금은 연구카운슬을 통하여 제공되며, B를 위한 
자금은 고등교육재정카운슬( 및 북아일랜드 교육성)을 통하여 제공된다. 전체적으로 A를 위한 자금으로서 960만 파
운드, B를 위한자금으로서 1,535만파운드가 예정되어 있다. 

산업계와 자선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을 획득하는 것이 응모의 조건으로 되어 있다. 또개개 연구프로젝트에 대하
여 JREI로부터 받는 자금은 총비용의 50%까지로 되어 있다. 카테고리A, B모두 가장 적당한 분야의 연구카운슬의 
피어 리뷰에 의해 심사된다. 심사에는 연구계획의 탁월성은 물론 외부자금 비율이나 정부의 기술예측에서 정해진 우
선연구과제와의 적합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학제적인 연구와 장기적으로 보아 연구자의 훈련에 이바지하는지 여부
도 심사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 점 때문에 JREI의 자금에 의해 구입된 연구설비가 복수의 학과와 대학의 공동이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학의 연구인프라 정비는 커다란 과제의 하나이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근본적인 해
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연구인프라 정비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日本學術月報 1998년 3월호) 

독일 연방교육학술연구기술성, 나노기술개발을 지원 

독일 연방교육학술연구기술성이 나노기술 개발지원에 착수하였다. 세계의 나노기술시장은2000년에 50억∼100억 
마르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독일 교육학술연구기술성은 5년 동안에 1억 마르크의 지원계획에 착수하였
다. 원자를 조작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최대 5군데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나노기술을 연구하게 하여 기술국 독일의 입
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독일은 과거에 바이오기술분야에서 중점지역진흥조치를 실시하여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류트거스 교육학술연구기술성 장관에 따르면, 분자 아키텍쳐, 분자 일렉트로닉스,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연구에서 독
일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라이벌 제국은 이 분야의 연구에 더욱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다음의 기술혁신에서는 나노기술이 열쇠를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RIGGER, 1998년 5월호) 

일본 환경청, 온난화가스 「吸收源」, 「排出源」 본격조사연구착수 

일본 환경청은 지구온난화방지를 목적으로 작년말에 채용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효과가스 삭감 방법으로서 식목 등
의 흡수원대책이 새롭게 인정된데 대응하여 금년도 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 등 6종류의 온난화가스를 대상으로 
「 吸收源」과 「 排出源」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6월의 지구환경보전
관계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청은 농림수산성 등과 온난화대책 공동연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조사연구는 이들을 통합한 내용
이 될 전망이다. 「흡수원」과 「배출원」에 관한 조사연구는 국제적 학제적 테마에 대하여 정부가 일체적으로 추진
하는 지구환경연구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에서 채택한 의정서에서는 온실효과가스의 
삭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흡수원 대책으로서 삼림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외에, 再植林과 클린개발 메카니즘에 의한 
해외식림노력 등을 목표달성수단으로서 카운트하는 것도 인정하였다. 또 광범위한 배출원대책을 실시하는 것도 요구
되고 있다. 환경청은 이러한 의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산화탄소 흡수원에 대해서는 삼림, 토양, 농작지 등을 대상으
로 어느 정도의 흡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환경청은 지구환경연구종합추
진비 연구과제로서 이미 온난화문제에서는 농림수산성, 통산성 등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토지이용변화가 지구온
난화에 미치는 영향」과 「삼림섹터가 가진 지구온난화경감기능의 계량적 평가」의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새로
운 조사연구는 이들을 통합한 내용으로 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메탄과 아황산질소의 삭감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기간 1995-1997년도)도지구환경연구종합추진비를 활용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연구기간을 내년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분장과 하수처리장 등 아황산질소에 대해서는 연소기관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을대
상으로 배출량 삭감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노력한다. 

(日刊工業新聞, 1998년 4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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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산성, 라사이클기술 확립을 위해 분과회 설치 

일본 통산성 공업기술원은 산업폐기물 리사이클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산업기술심의회 (통산성장관의 자문기관) 에
너지 ·환경기술개발부회에 「리사이클기술분과회」를 설치하였다. 동 분과회에서는 1998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리사이클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사, 심의하여 프로젝트의 연구대상항목과 목표로 하는 기술수준 등을 토의하
여 금년 여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책정한다. 

「리사이클기술분과회」는 산학관의 학식경험자들 약 1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최초 회의는 5월에 개최할 예정이
다. 우선 심의할 프로젝트는 「 신규리사이클제품등 관련기술개발」과「 즉효적, 혁신적 에너지 환경기술개발」중에
서 선정된 안건이다. 

동 분과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신규리사이클 제품의 기술개발은 리사이클제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수요가 신장되지 않는데 대응하는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수요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신규리사이클제품의 연구개발을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통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동 분과회에서는 유저 니즈에 직

결되고 저비용이고 고품질의 리사이클제품의 창출에 유용한지를 채용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동 분과회에서는 이 밖에 「에너지절약형 금속더스트회생기술」과 「에너지절약형 가연쓰레기재자원연료화기술개
발」을 조사, 심의한다. 이들 에너지절약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작년 12월의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의 결정을 받아
들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삭감에 크게 기여하는 환경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환경기술개발부회에서는 일부의 분과회에서 리사이클관련 프로젝트에 대하여 조사, 심의하고 있었

지만, 리사이클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 심의하는 분과회를 설치하지는 않았다. 공업기술원에서는 산
업페기물을 가능한 한 자원으로서 재활용하지 않으면 순환형사회의 구축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폐기물의 재자원
화기술개발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개발위험도 크기 때문에 전문 분과회를 설치하여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뒷받침
해갈 생각이다. 

　

(日刊工業新聞, 1998년 4월 8일자) 

미국의 공학계 대학 베스트10 

미국의 219개 대학의 공학교육에 대하여 평판(40%). 교수진의 질(25%), 연구비(25%), 학생의 질(10%)의 4개 항
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베스트 10은 아래와 같다. MIT는 항공,화학 컴퓨터, 전기 ·전자, 재료, 기계 원자력의 

전문분야에서 1위이며, 다른 전문분야에서는바이오메디칼은 죤스홉킨즈대학 토목은 일리노이대학 아바나교, 환경
은 스탠포드대학, 공업은 죠지아공과대학 석유는 텍사스 A&M대학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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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業技術, 1998년 4월호)

　

유럽의 5차 프레임워크 계획 

유럽연합은 거액을 과학기술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다. 5개년계획의 프레임워크 프로
그램은 지금까지 거액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5차를 심의하고있다. 제4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1994-1998
년)의 예산은 132억 ECU(160억 달러)였다. 제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예산은, 유럽의회는 167억 ECU를 제안
하고 유럽위원회는 163억 ECU를 희망하고 있는데, 각료이사회는 이 둘과는 다른 예산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진
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예산액은 유럽연합 가맹국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3.5%에 상당하며, 유럽연합 예산내에서
는 지역개발, 농업에 이어 3번째로 큰 예산이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중에는 7개의 공동연구소(JRC)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연구소는 이미 우수하지만, 
기준재료·계측연구소(IRMM)와 우라늄계열원소연구소(ITU) 등은 그다지 우수하지 않은 듯하다. JRC의 우선도는 

종종 과학기술적 요소보다도 지리적 요소가 중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JRC인 예측기술연구소(IPTS)는 세빌
리아에 설치되었는데 세빌리아의 연구자가 EC외 도시의 연구자 보다도 선견성에서 우수하기 때문은 아니며, JRC의 
설치는그 나라에게 커다란 이익이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가 유치에 노력하여 획득하였던 것이다. 

정치가 과학기술개발계획에 참견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곤란하게 하는 폐해가 생기고 있다. 제4차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유럽의회는 신속하지.못한 기관이다. 예를 들면 
영국정부가 광우병(BSE)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한 유럽전역에 미치는 위기(영국의 소와 쇠고기는 유럽 전
역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에 있어서도 광우병 대책 연구비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부터는 신속하게 지출될 수 
없었다. 

유럽위원회의 제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담당위원인 크레송은 제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보다 중점적이고 효율
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장관이사회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영국, 독일 등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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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예산을 유럽위원회의 제안액 보다 적은 132억 ECU로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또 스페인 
등은 의결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와 얽혀져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은 거액이들 뿐 아니라 비용에 비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비판되고 있다. 또 一般諸經費率은 7%인데, 영국정
부 연구회의의 경우의 3%에 비하여 높고, 나아가 운영관리는 신속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다른 나라로부터 공동연구
자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치적 요건에 의해 연구의 효율성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원조사업에 비판은 있지만, 평가되고 있는 분야도 있다. 예를 들면 疫學調査
와 왁찐개발과 같이 국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분야를 들 수 있다. 또 거액이 필요한 분야로 유럽연합의 원조가 없으
면 유럽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도 있다. 지금까지 그다지 기초연구가 강하지 못했던 나라
에 있어서의 기초연구분야도 평가되고 있다. 다만 예측기술연구소(IPTS)와 같이 기초연구가 뒤떨어져 있는 남유럽
의 복지사업이 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에 대한 펠로쉽(장학금)에 의해 다른 나라로 여행할수 
있고 과학자의 유럽차원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유용하다. 이것은 사고를 자극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이
어질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도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우병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조프로젝트
는 결과에 대하여 크게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유럽연합가맹국한 나라 단독으로 실시하기 보다도 중립적으로 연
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거액의 예산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점
화가 필요하다.제4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는 약 20개 분야에 보조대상이 분류되고 있었지만 제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는 4개 분야가 될 예정이다. 한편 연구의 니즈를 예측하는것은 어렵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5년 
동안의 예산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매년 예산을 받는것 보다도 매우 좋다 그러나 테마를 정해두는 것이 연구개발추
진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는 테마의 결정이 정부나 산업계 등과 광범위하게 협의하
여 이루어지게 될 때 효과가 커지게 된다. (工業技術 1998년 4월호) 

미국 기술정책의 변천 

1. 건축부터 19세기말 

(1) 과학기술중시의 전통 

미국은 독립 당시, 기술대국인 프랑스와 동맹하여 건국후에도 프랑스의 정책 등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전통적
으로 「기술」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연방국가」의 정신(연방정부는 州內 행정이나 민간사업과 거리
를 두어야 한다)도 있어 정부가 국립대학을 설치하고 학술진흥을 꾀하는 등과 같은 것이 아닌 「실용기술의 중시」
였다. 즉 구체적인 기술로는 서부개척을 위해 필요한 측지기술, 병기기술 등이 중심이었다. 

(2) 산업기술정책의 시작(특허제도의 정비) 

1800년대 중반에는 기술혁신이 일어나 증기기관 ·기관차, 전신 재봉틀 등의 발명 ·개량이 이루어졌다. 당시의 정부

는 그러한 발명, 개량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사업가의 아이디어가 원활하게 제품화되도록 특허제도를 정비하
였다. 

(3) 정부와 과학자의 협력 시작 

남북전쟁시 포탄의 탄도학, 증기기관의 개량 등에 있어서 기술의 진보에 과학자가 협력하였고, 또한 과학자가 정부
에 조언을 하는 등의 「정부와 과학( 및 과학자)의 관계」가 발생하였다. 

(4) 국가에 의한 과학연구의 시작(농업·의료위생) 

1862년에는 과학의 발전을 강하게 강조한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이 설치되었고, 다수의 농
업시험소를 설치하여 연구를 하는 동시에 대학에 대한 지원도 하였다. 그러한 성과는 농업확장국(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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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ervice)을 통하여 미국 전역에 확대되었다. 또 의료 ·위생분야에서는 1887년 정부가 스스로 위생연구소

(Laboratory of Hygiene, 현재의 국립위생연구소(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전신)를 설치하여 연구
를 시작하였다. 

2. 20세기초부터 제2차 대전前 

(1) 국가에 의한 공업지원연구의 시작 

20세기초, 과학은 국가에 중요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연방정부는 공업기술에 있어서는 1901년에 국립표준국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현재의 상무성 국립표준기술원)을 설치하여 규격 ·계측 등의 연구와 제도정비에 

의해 산업을 지원하였다. 여기에 정부는 상품개발은 하지 않지만 민간을 보완하여 산업을 지원하는 「관민의 보완적 
협력체제」가 출현하였다.또 요람기의 기술인 항공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부분의 연구를 원조하였다. 

(2) 제1차 대전과 공황에 의한 후퇴 

제 1차 대전에서 기술선진국 독일이 패배하고 유럽전역도 피폐하였다. 미국 기업은 이미 독일등의 선진기술을 흡수
하여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더욱 발전을 하여 1920년대에는 기업연구소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공
황이 도래하여 세계의 기술패권을 얻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또 산학관 협력이 진전되는 것도 이루지 못했다. 

3. 제2차 세계대전 

(1) 정부의 연구능력 부족 

제2차 대전은 연방정부의 기술정책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즉 이전의 전쟁에 비하여 전력이 과학기술력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하에서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스스로 가진 연구개발자원만으로는 대처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됨에 따라 정부는 크게 민간기업 및 대학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 민간기술개발능력 활용의 시작 

1941년 대통령 명령에 의해 과학연구개발국(OSRD: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이 설치되
어 육 ·해군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의 정보를 교환하는 권한을 갖는 동시에 일찍이 없던 재정상의 자유를 획득하였

다. 즉, 그때까지의 정부가 실시하는 연구는 국립국영연구소(GOGO: Government owned Government Operated)
에서 하며 만약 민간과 계약하는 연구여도 모두 공개입찰하였던 것이 1941년의 戰時大權法(War Power Act of 
1941)에 따라.과학연구 개발국과 국가의 연구기관은 전력증강에 유용하다면 민간기업 · 대학 등과 수시계약으로 

「원가 플러스 정책보수」액을 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또 전시긴급을 위해 지역적으로 연구장소를 분
산시키는 등의 정치적 배려도 있었다. 그결과실력을 가진 대학(하버드, MIT, 시카고, 버클리등), 연구소(벨, GE 듀
퐁등)가 크게 연구를확대하였고 연구자·과학자도 이동하였다. 

4. 전쟁 후의 연구체제

(1)정부에 의한 기초연구지원체제의 개시(NSF의 창설) 

전쟁의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은 정부 스스로 연구를 하는 방식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과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크
게 전환하였다. 1944년 11월의 대통령의 「전시 연구개발의 경험을어떻게 평시에 활용하는가」라는 자문에 응하여 
과학연구개발국은 「과학, 끝없는 프론티어(Science - The Endless Frontier)」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에 의한 대
학의 기초연구 육성과 과학자의 양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학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총론에서 찬성을 
얻었지만 조직, 정치적 책임의 범위, 예산규모 등에서 크게 논란이 있어, 결과적으로 1950년에 전미과학재단(NSF : 
National Science Fundation)이 설치되어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지원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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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간능력의 활용 계속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전시중의 연구형태가 원칙적으로 계속되었다. 즉 맨하탄계획을 계속한원자력 개발은 민간과의 
계약에 의한 방법을 계속하여 로스 아라모스연구소는 계속해서 캘리포니아대학이 운영하는 등, 국립민영연구소
(GOCO: 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연구소 직원은 비공무원이지만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과학적 능력집단이며 모체인 정부관청의 연구개발계획을 창출하는 힘을 갖추고 있었다. 

또 군사기술에 있어서도 기업이 정부의 자금으로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하는 케이스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정부자
금의 방위연구로부터 민간기술로의 스핀오프의 흐름이 발생하여 전자기기, 컴퓨터 등의 민생기술이 진전하였다. 

5. 냉전 ·스푸트닉 쇼크(1950년대말∼1960년대)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이 발사에 성공하여 미국은 탄도미사일기술에서 커다란 위협을받게 되었다. 정부는 기
술개발예산을 급격히 증가시켜 1958년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Administration)이 발족되
었다. NASA설립에 있어서는 우주의 평화이용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연구능력확보의 점에서 공군의 기관이나 연구
자의 계속·전속에 의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연구방법도 국방기술방식의 「계약에 의해 외부의 능력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1968년의 달착륙을 피크로 하는 우주산업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6. 연구개발의 후퇴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와 베트남 전쟁, 사회문제의 심각화 등에 의해 정부의 제정책의 우선도 중에서 「연구개발의 지위
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획득한 달착륙기술이 도시문제나 빈곤해소에 유용하지 않다는 
비난에 따라 원자력상선, 고속지상수송과 같은 대규모연구를 검토하였지만 모두 예산면에서 실현에는 이르지 못했
다. 

에너지면에서는 두 번의 석유위기로 에너지성의 연구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연구성과면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없는
채 1980년대의 석유수급완화와 예산저감을 맞는다. 

7. 공동연구의 시대(1980년대) 

1980년대의 미국은 일본 ·유럽으로부터 기술력 ·경제력을 추격받는 속에서, 기술적으로는바이오, 일렉트로닉스와 같

은 신기술이 연구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맞는 시기에 있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산학관의 협조이다. 즉, 

① 산학협력 

기업의 대학에 대한 자금지원은 확대하였고 또한 대학의 연구자 자체가 벤처기업을 일으키는것도 증가하였다. 많은 
대학이 스핀오프를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고 주정부나 민간투자가 등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실리콘 벨리 등의 신산업
지역이 발달하였다. 

② 산관협력 

누차의 법률개정 · 제도개혁에 의해 국립연구소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제도화 · 간략화하고 또 국립연구소와 민

간의 공동연구(CRADAs: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도 제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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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민협력 

공동개발에 관련되는 반트러스트법을 완화하였다. 그 결과 반도체기업 14개사에 의해 설립된 반도체제조장치의 공
동연구개발 콘소시엄인 세마테크 등이 설립되었고 나아가 해당 콘소시엄에 연방정부가 자금을 원조하는 등의 일이 
이루어졌다. 

8. 국방에서 민생으로의 이행, 민간직접지원의 시비론(1990년대) 

클린턴 정권은 「기술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하며 1980년대에레이건 정권하에서 팽창
한 국방연구예산을 감소시키고 민생예산을 증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따라서 상무성의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와 같이 직접 민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확충되
었다. 그러나 정부자금을 민간에 지원해야 할지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논의되었다. 즉 논점은 

① 민간활동에 연방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가 하는 「국가와 민간의 관계론」 

②정부가 특정기업을 보조하는데 따른 「민간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시비 ·한도론」등이며, ATP보조금은 1995년

을 피크로 일시 감소하였다가 최근에는 재정상황의 호전과 함께 다시 증가경향에 있다. 

(工業技術, 1998년 4월호) 

<담당: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 박경선> 

Tel: 02-250-3076 / e-mail: Kspark@stepimail.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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